
EU, 중국산 태양광 반덤핑 “양보”
최저 수입가격 15% 인하 제안 … 중국 정부는 인하폭 확대 요구

유럽연합(EU)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덤핑판매와 관련된 무역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양보의사를 밝

혔으나 여전히 주요 쟁점들이 타결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.

EU는 “중대한 진전이 있었으며 많은 기술적인 문제들이 해결됐다”면서 “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상대가

수용할 수 있는 제안을 내놓으려고 노력했다”고 자평했다.

EU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최저 수입가격을 15% 가량 인하할 것을 제안했으나 중국은 인하폭을 더 확대

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.

EU와 중국의 실무자들은 태양광 패널 분쟁이 <무역전쟁>을 초래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6월 중순부터

계속 접촉해 해결책을 모색해왔다.

앞서 EU는 중국이 불법적으로 태양광 패널 가격을 내렸다고 판단해 6월 초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

했다.

이후 중국 정부는 하루만에 유럽산 와인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무역보복 분쟁이 확대되

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.

EU는 태양광 패널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0%에 달해 60%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

있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8월6일부터 태양광 패널의 주요 부품 관세를 11.8%에서 47.6%로 인상할 방침이

다.

분쟁은 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이 회담을 열어 최종 타결할 것으

로 예상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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